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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hobia between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endemic blue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196 university students from 10 universities located in four major 
regions across the Republic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2 to 31, 2022, through an online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were then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with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 4 with a bootstrapping 
method using IBM SPSS 27.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social 
phobia, and endemic blue. Social interaction anxie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social phobia (β=0.77, p<.001)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β=0.33, p<.001) and social phobi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ndemic blue (β=0.29, p=.001). Concerning 
the influence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on endemic blue, a significant indirect mediating effect of social phobia was 
confirmed, and the size of the indirect effect was 0.14 (0.04~0.24). Conclusion: In order to manage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perio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overcome 
endemic blue that reduce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take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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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5월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
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하면서, 약 3
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감염병의 풍토병화, 즉, 엔데믹을 선언하

였다[1]. 한국에서 2023년 8월 30일 전수감시 종료 시까지 코로

나19 확진자 34,572,554명 중 사망자는 35,605명으로, 이는 전체 

확진자의 0.1%에 해당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볼 때, 치명

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 그러나 코로나19의 팬데

믹(pandemic)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장기화

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코로나 

블루’를 초래하였으며[3],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서 조절 

어려움은 우울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렇듯,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새로운 일

상(new normal)이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의 정신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는 학생 교육 전반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코로나19 위

기로 인한 봉쇄에 따라 대학생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 

및 공동 학습 네트워크가 희박해졌고[3],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과 수업에 대한 참여도 저하는 학습 결과와 협력 학습의 기

회를 감소시켰다[5].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

의 대학생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비해 스트레스, 불안, 외로움 

및 우울이 심화되었으며[3], 교우 관계 부족에서 오는 고립과 외

로움,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5].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력

은 신체적 영향만큼 중요한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증가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뿐 아니라, 사회

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적 불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었

다[7].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사회공포증은 대학생의 교육 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행동 불만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8].
신종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질병정보에 

근거하여, 사회적 공포가 나타나기 쉬운데, 신체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

려움, 행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

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한 대학생의 경우, 낯
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사회적 상황 혹

은 수행 상황에 대해,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는 등의 

사회공포증을 호소할 수 있다[10].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

한 대학생의 공황 유병률은 17.2%였고, 건강 불안의 유병률은 

24.3%였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지된 

치명성, 글로벌 확산 상황 및 사회적 접촉에 대한 영향이 건강 불

안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 코로나19 공

포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증가할 경우, 대학생의 학습 

참여도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엔데믹 블루(endemic blue)란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

생하는 감염병(endemic)과 우울감(blue)을 합친 신조어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

들이 엔데믹 이후 늘어난 외부와의 교류와 일상으로의 복귀에 불

편감을 느끼면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3]. 대학

생은 엔데믹 이후 수업 참여와 학교 내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사

회적 피로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기에 비해 더 높게 나타

났다[14].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우울 증상 유병률

은 34.4%~56.8%로[15,16],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19~23세 성

인의 우울이 24~28세, 29세 이상 성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나[17], 대학생이 엔데믹 블루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엔데믹 블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15,16,18,19], 사

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엔데믹 

시점의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사회생활에서 오는 상호작용 불안 및 사회공포증에 

초점을 두고 엔데믹 블루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불안 

및 두려움을 포함하는 사회공포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

며, 이로써 향후 대학생의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

한 간호학적 위험요인 관리 전략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회공포증 및 엔데믹 블루의 수준 및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엔데믹 블루의 차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엔데믹 블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

는 사회공포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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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공포증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

상 대학생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해 

G*Power 프로그램 3.1.9.7 [20]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검

정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15, 
예측변수 11개로 설정하였을 때, 산출된 최소 표본수는 178명이

었다. 이에 온라인 설문조사 약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 수를 200명으로 설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완료 후 설

문 응답이 미흡한 4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6개의 설문지

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Mattick과 Clarke [10]가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를 Kim [2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K-SIAS)를 원저자

와 한국어판 번안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

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역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

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산정하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

는 0~7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과 수행 상황에 

있어서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 사회공포증

Mattick과 Clarke [10]가 개발한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를 Kim [2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PS)를 원저자와 한국어판 번안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

였다. 사회공포증 척도는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이 자신을 주목하

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불안이나 타인의 시선이 의식될 때 무엇

인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산정하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80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수행 상황에 있어서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 엔데믹 블루

Beck 등[22]이 개발한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Ⅱ, BDI-Ⅱ)를 Lim 등[23]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벡우울척도 2판(K-BDI-Ⅱ)을 한글판 저작권자인 한국심리

주식회사를 통해 설문지 수량만큼 구매한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0점부터 3점까지 4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된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산정하고, 가능한 점

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K-BDI-Ⅱ [23]의 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행되었으며, 
구글 설문지(Google Forms)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

용하였다.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 소재 10개 대학교의 

재학생만 접근 가능한 대학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구 대

상자 모집 공고문과 설문조사 링크를 게시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온라인 링크에 게시된 설명문을 읽고,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설문조사가 시작되도록 설문지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응답자 개인의 

이메일을 응답자 식별에 활용하고,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청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승인 받은 후에 자료 수집이 수행되었다(IRB No. 
1041107-202206-HR-012-01). 연구 대상자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

적으로만 사용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고, 연구 참여 중에 언제든 자의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하

기 전에 연구 대상자 설명문을 확인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

우에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

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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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7.0 통계 프로그램(IBM Corp.)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회공포증, 엔

데믹 블루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엔데믹 블루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방법을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회공포증, 엔데믹 블루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엔데믹 블루 간의 관계에서 사회공포

증의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 V4.3 4번 모델을 사

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24].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10,000
번 반복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bias-corrected 95% 신뢰

구간 추정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엔데믹 블루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17±1.99세였고, 여성의 비율

이 71.4%로 높았으며, 학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전공은 인문사회·교육계열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거주유형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68.4%로 높게 나

타났다. 연령, 성별, 학년, 전공, 거주유형에 따라 엔데믹 블루에

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이 인식하

는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라 엔데믹 블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12.63, p<.001), 주관적 경제 상태를 ‘중하’ 
이하로 인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엔데믹 블루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엔

데믹 블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경우에 ‘좋음’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엔데믹 블

루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6.80, p<.001). 연구 대상자 중 현재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코로나19를 확

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경험이 있

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엔데믹 블루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회공포증 및 엔데믹 

블루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사회공포증 및 엔데믹 블루의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21.51±14.64점, 사회공

포증은 14.52±14.66점, 엔데믹 블루는 11.99±9.15점으로 파악되

었다.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사회공포증(r=.81, p<.001) 및 엔데믹블루(r=.66, p<.001)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공포증은 엔데믹 블루(r=.64,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공포증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독립성 가

정 충족 여부를 파악하고자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1.84로 나와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확인 결과 1.25~ 
3.03으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공포증

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PSS의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핑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은 매개변수인 사회공포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0.77, p<.001), 종속변수인 엔데믹 블루에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β=0.33, p<.001)과 매개변수인 사회공포증(β=0.29,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어 엔데믹 블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주관적 경제 상태와 

건강 상태를 통제한 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효과와 사회공포증의 간접효과를 검증하

였다(Table 4).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대한 

직접효과의 크기는 0.21이었고, 95% 신뢰구간(0.10~0.32)은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사회공포증을 매개하여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14이었고,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04~0.24로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과 엔데믹 블루 간의 관계에서 사회공포증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

인되었고, 이를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공포증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여 엔데믹 기간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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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의 엔데믹 블루의 평균 점수는 63점 

만점에 11.99점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 평균 9.29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23].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

대면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엔데믹 이후 늘어난 외부와의 교

류와 일상으로의 복귀에 불편감을 느끼면서, 불안과 함께 우울감

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25]. 특히, 대학생의 경우 엔데믹 이

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대면 수업이 재개됨에 따라 수

업 참여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피로감이 높아졌다[14]. 사회

Table 1. Differences in Endemic Blue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Endemic blue

Mean±SD t/F/r
p-value  

(Scheffe)

Age 21.17±1.99 0.06 .405
Sex Male 56 (28.6) 12.27±10.27 0.26 .732

Female 140 (71.4) 11.89±8.70
School year Freshman 50 (25.5) 11.34±9.23 1.73 .163

Sophomore 55 (28.1) 10.55±8.41
Junior 44 (22.4) 14.57±9.59
Senior 47 (24.0) 11.98±9.26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education 75 (38.3) 12.76±9.69 1.30 .275
Natural and engineering science 61 (31.1) 11.41±8.68
Health and medical care 47 (24.0) 10.55±8.28
Art and physical 13 (6.6) 15.54±10.68

Living arrangement Alone 52 (26.5) 12.88±9.24 0.48 .619
With family 134 (68.4) 11.56±9.00
With others 10 (5.1) 13.20±11.18

Subjective economic status ≥Mid-higha 47 (24.0) 9.21±8.21 12.63 <.001
(a,b<c)Middleb 102 (52.0) 10.78±8.08

≤Mid-lowc 47 (24.0) 17.40±10.1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06 (54.1) 8.25±7.22 -6.80 <.001

≤Fair 90 (45.9) 16.41±9.24
High-risk drinking Yes 17 (8.7) 12.06±9.84 0.03 .976

No 179 (91.3) 11.99±9.11
Smoking Non-smoker 155 (79.1) 11.48±9.02 1.19 .306

Ex-smoker 21 (10.7) 13.57±6.68
Current smoker 20 (10.2) 14.30±11.90

Hx of confirmed 
COVID-19

Yes 82 (41.8) 13.35±10.09 1.72 .088
No 114 (58.2) 11.02±8.32

Hx of self- isolation d/t 
COVID-19

Yes 107 (54.6) 12.69±9.41 1.17 .243
No 89 (45.4) 11.16±8.81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 d/t=due to; Hx=history;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N=196)

Variables Mean±SD Range
1 2 3

r (p)

1. Social interaction anxiety 21.51±14.64 0~76 1
2. Social phobia 14.52±14.66 0~71 .81 (<.001) 1
3. Endemic blue 11.99±9.15 0~40 .66 (<.001) .64 (<.001) 1

SD=standard dev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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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리두기 시행과 완화 등 일상의 변화로 인해서 대학생은 생

활 태도의 변화(33.0%), 학습방법의 변화(27.1%), 인간관계의 변

화(21.7%)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1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서적 문제는 일상으로의 복귀로 인한 학업적, 사회

적,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주관적 경제 상태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엔데믹 블루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
관적 경제 상태를 ‘중하’ 이하로 인지하는 대상자의 엔데믹 블루 

평균 점수가 ‘중상’ 이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보다 우울 정도가 2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 상황에

서 대학생의 월소득이 대학생의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선행연구[17]와 일치하는 결과로, 대학생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6]. 
2024년 1월 기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엔데믹은 진행 중이며[2], 향후 신종 감염병 재

난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경제적 취약성에 기반한 정신건강 간호중재 개발과 위기관리 대

책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하로 인지하는 대학

생은 ‘좋음’으로 인지하는 경우보다 엔데믹 블루 평균 점수가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최근 

건강 상태에 따라 엔데믹 시기의 우울에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 

상태가 좋음, 중간, 나쁨 순으로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7].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부

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28], 
대학생의 건강 상태는 경제 상태와 함께 엔데믹 블루에 대한 주

요 위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건강 상태가 ‘코로나 블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선행연구 결

Table 3.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N=196)

Pathways B SE β t p-value 95% CI

Social interaction anxiety → social phobia 0.77 0.05 0.77 15.68 <.001 0.67~0.87
Social interaction anxiety → endemic blue 0.21 0.06 0.33 3.74 <.001 0.10~0.32
Social phobia → endemic blue 0.18 0.05 0.29 3.32 .001 0.07~0.29

Covariates: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CI=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ized error

Table 4.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Endemic Blue (N=196)

Pathways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Direct effect:
social interaction anxiety → endemic blue

0.21 0.06 0.10 0.32

Indirect effect:
social interaction anxiety → social phobia → endemic blue

0.14 0.05 0.04 0.24

Boot=bootstrap; CI=confidence interval; LLCI=lower 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ized error; ULCI=upper confidence interval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hobi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endemic blue



김 아 린  외

218 https://doi.org/10.5977/jkasne.2024.30.3.212

과도 확인되어[29], 추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엔데믹 블루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을수록 엔데믹 블루 수

준이 높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대학생의 엔데믹 블루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학생은 강의, 발표, 
그룹 토의 등의 전반적인 수업 방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이
로 인해 부족해진 교우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주고, 고립감이나 외로움, 불안 등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5,6,12].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대학생의 교육 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8],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지원 

부재로 정신건강을 더욱 나빠지게 한다[3]. 또한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오프라인 상황에서 상호작용 수행을 어렵게 

하여 학습 몰입과 학업 성과가 감소할 수 있다[12]. 그러므로 코

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반복될 때, 전염병 프로토콜에 따

라 사회적 상황에 맞게 대학생의 대면 학습 참여 및 역량을 향상

할 수 있는 수업 관리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낮춤으로써 엔데믹 블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

신건강 관리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팬데믹 기간 중 모바일 메신저, TV, 신문, 방송 등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건강 불안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으므로[11], 온라인과 미디어에 익숙한 대학생에게 다양한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전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웹 기반 상담 및 간호 중재를 대학생의 불안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공포증은 엔데믹 블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대학생의 주요 스

트레스 요인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업의 질 저하 우려, 사회

적 관계 단절,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었으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3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전파 차단을 위해 

다중시설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엄격하게 대중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12]. 팬데믹 상황에서는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면 도덕적 지지를 받

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9], 반대로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한 경

우에는 타인의 눈총과 지탄을 받으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두려

움을 경험하는 사회공포증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
가 심화될 수 있다. 엔데믹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보다 대학생

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참여는 유의하게 증가되었다[14]. 그러나 

대학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

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에 수년간 적응이 되었다가, 엔데믹 이

후에 갑작스럽게 다시 증가된 타인과의 직접 대면 관계, 코로나

19 이전으로의 일상생활 역변화에 따라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사

회적 상황에 노출되거나, 타인이 자신을 주목하는 상황이 증가하

게 되었다[10]. 코로나19 봉쇄(lockdown) 시기의 물리적 고립은 

대학생의 사회 적응 과정을 어렵게 하였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욱 깊어지게 하였다[3].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단절을 

경험했던 이들이 일상회복 단계에서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되면서 경험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사회에 대

한 공포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엔데믹 블루 간

의 관계에서 사회공포증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공포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사회공포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8].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고립감, 사회적 관계 단절 

관련 불안은 심리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5,6,30] 선행연

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과 무기력으로 정의되는 ‘코로나 블루’의 경험 정도가 심할수록 

엔데믹 이후 우울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14], 대학생의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사회공포증이 높아질수록 사회 행동 참여

가 감소하는 반면, 행동에 대한 불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8], 사회적 단절 시기의 사회적 행동 참여 감소와 행동에 대한 

불만족은 일상회복 이후 엔데믹 블루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과 같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온라인이

나 전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심리 교육 및 심리적 개입은 두려움

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이 효과적인 감정 조절 전

략을 학습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

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9]. 또한, 이후 반복될 수 있

는 신종 감염병 관련 상황에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지원계획이 미리 마련되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학생의 36.4%가 경증 이상의 우

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의 상실, 학업 중단, 기

존의 질병, 우울증, 불안 장애로 인한 좌절감이 우울증 증상을 악

화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 증상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므로 

엔데믹 시기에 대학생의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에 관심을 가

지고, 학업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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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완화를 통해 사회공포증을 경감시키고, 엔데믹 블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의학적 기저 질환이 있거나 기존에 우울증, 불안증

을 진단받은 대학생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 중재를 적용하고, 사
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의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엔데믹 블루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공포증의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

안 완화를 통해 사회공포증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엔

데믹 블루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해 정

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 결

과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불평등 문제가 확인되었기

에,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이라는 인구집단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나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한편, 본 연구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시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단편 연구

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단절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거나, 
연구 결과를 다른 인구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단절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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